
미국과 EU의 대이란 제재 관련 현안 
■ 미국의 제재법에 따라 6월 말부터 우리 금융기관에 금융제재가 부과될 예정임.

- 미「국방수권법」(2011년 12월 31일 대통령 서명)에 따라, 이란 석유(제품) 매매 관련 

금융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제재 부과(서명 후 180일부터 부과)

o 단, 이란으로부터 원유수입을 상당히(significantly) 줄였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

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

■ EU의 제재조치로 이란산 원유 운송에 대한 (재)보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이란 

원유수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.

- 1월 23일 EU 대외장관회의에서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·구매·운송 

및 이에 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 및 (재)보험 금지를 결정(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)

■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는 예외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, EU의 제재조치에 대한 

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. 

- 우리나라의 2012년 1사분기 대이란 원유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2.3%(1,773만 배럴) 

감소하여 미국으로부터 예외국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.  

o 일본은 이란으로부터 원유수입을 약 20% 감축하여 지난 3월 20일 예외적용을 받은 

바 있음.

- 한편 EU와의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대책 

마련이 시급함. 

o 우리정부는 P&I 보험(사고배상책임보험) 중단을 6개월 유예하는 방향으로 EU와 

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임.

o 한편 일본 및 중국 역시 EU 제재조치에 대해 정부 지급 보증 형식의 재보험 제공을 

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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